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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2월11일 창간호 발행

10년후 금남로시대 열며

지역민목소리시대의진실기록

호남예술제70년예향41주년

문화불모지에예술터전마련

포털유튜브등미디어환경급변

뉴미디어핵심언론기관성장

1 1996년10월전일빌딩본사사옥

2 광주민중항쟁이격화됨에따라광주일보는10일간의휴간

끝에6월2일 속간의말씀을싣고다시발행을시작했다.

3 1997년3월편집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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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언론을향해…73년의발자취

광주일보전신인옛 전남일보는 1952년 2월

11일창간호를시작으로4월 20일법원등기를

마치고 타블로이드판 2면을 창간호로 발행했

다.창간호지면에는당시급박했던정세를반영

한 휴전회담 관련 톱기사가 실렸으며 동서남

북 , 쌍나팔 등고정코너를배치해오랜기간

독자들의사랑을받았다.

이후양질의기사를수록하기위해면수를확

장했고, 1956년 11월 25일에는지역별별도편

집판을도입하며지역밀착형보도의초석을다

졌다. 1958년 5월부터는지방지최초로매일 4

개면을발행했으며1959년 1월부터정기휴간

제를폐지하고연중무휴발행체제로전환, 지

역소식을심층적으로전했다.

혼란스러웠던시국속에서도사세는끊임없

이확장됐다.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을 이전한 1962년

12월부터 광주일보는 본격 금남로 시대를 열

었다. 이듬해에는 취재 전용 비행기 무등산호

(L16) 를도입했고,1965년에는일본동경지사

를설치해해외로영향력을넓혔다.

1969년에는지방지최초로컬러신문을발행

했고, 1971년에는 전일방송을 개국해 야구중

계,공개방송등으로지역민의문화수요를충족

시켰다. 이외에도 오사카 지사 설립, 재일동포

돕기운동등국제연대에도힘을쏟는등지역

언론의한계를넘어서는모습을보여줬다.

광주일보는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도톡톡히해왔다. 1966년 3월, 정부추경

안에대한호남차별논란을집중보도하며광주

전남민심을담았고,같은해월남전에3개월간

특파원을파견해전란속에묻혔던전남출신장

병들의활약상을심층보도했다.

뿐만아니라광주일보는일찍이올해 70주년

을맞은 호남예술제를개최해문화불모지였던

지역에서예술동량들이성장할터전을마련했

다.또한자매지인월간 예향을창간하는등문

화창달의기수로앞장섰다. 특히1960년시, 소

설, 희곡, 시조분야에서첫신춘문예공모를열

어지역출신의작가들이등단할수있는기회를

제공했다.

◇격동의시대,역사를증언하다

광주일보는시대의격랑속에서도광주전남

지역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5 18민주화운

동진상규명, 헌법정신수록등올곧은역사를

바로세우는데힘을보탰다.

6 25 전쟁당시최전선에서중상을입은참전

용사이모씨의사연을다룬 1957년 보도는지

역사회의따뜻한관심을이끌어낸대표적인사

례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는이렇게산다 , 여기이사람들을 시리즈

는사회적약자에대한언론의역할을조명한기

획보도였다.

격동의시대였던 1960년대에는 3 15 부정선

거와 4 19 혁명, 5 16 쿠데타등소식을빠르게

보도했으며 시리즈와 후속기사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다했다.

1973년 9월 1일부터1975년 8월 15일까지2

년간553회에걸친연재물 광복30년 , 1975년

부터2년여간439회에달하는역사기획물 의병

열전 등은 한국 신문사에 길이 남을 족적으로

평가받는다.이같은일제의침탈과호남에서의

흔적상은 광복 80년되짚어본광주전남아시

아태평양전쟁유적이라는주제로본지에새로

이연재중에있다.

5 18 당시였던 1980년 5월 21일부터는시민

의아픔을함께한다는취지에서10일동안지면

발행이중단되는아픔도겪었다.하지만광주일

보는이에굴하지않고1989년 5 18-9년 시리

즈를 47회에 걸쳐 보도했고, 1990년 1월에는

5 18 9년, 광주항쟁의 숨결을 찾아서 연재로

한국기자상을수상하는등심층보도에앞장섰

다.

1980년 11월 29일, 신군부의언론통폐합정

책에따라제호를광주일보로바꾼이후에도광

주일보는진실규명의선봉에섰다.

◇뉴미디어시대를선도하다

광주일보는언론미디어환경이급변하는가

운데서도지역의역사와목소리를기록하고확

산시키는사명을이어왔다.

광주일보는 1971년 4월 24일 정오를기점으

로 전일방송 첫전파를송출하면서지역민들에

게바르고빠른뉴스, 공정한논평을제공했다.

야구중계방송이나각종문화프로그램은지역

에부족했던문화수요를충족시켰다. 1970년대

전일방송의공개방송이열렸던광주공설운동장

에는수만명인파가운집하기도했으나,신군부

언론통폐합정책으로첫전파를탄지 3507일

만인 1980년 12월 1일 0시를기점으로KBS에

통합됐다.

광주일보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위해지역언론중일찍이컴퓨터식자시

스템(CTS)을도입했고,1996년에는최첨단컬

러윤전기를도입해독자들의눈높이에걸맞은

신문을제작했다. 1994년 4월에는전면가로쓰

기로 신문을 제작해 독자 편의성을 증진했고,

1996년6월부터인터넷광주일보(홈페이지)서

비스를시작하며디지털시대에발맞췄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난달 포털사이트 다

음(카카오)의 신규 지역대표 언론사로 선정되

며,지역카테고리를통해밀착형기사를제공하

게 됐다. 이는 카카오가 자체 정량평가를 통해

입점한첫사례로,광주일보의언론사로서신뢰

성과대표성을재확인한계기다.

또한, 2017년개설한광주일보유튜브채널은

누적조회수2300만회를넘기며뉴미디어시대

에서도영향력을넓히고있다.광주일보는앞으

로도 정론직필의사명을바탕으로시대의진실

을 기록하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100년언론을향해나아갈것이다.

/최류빈기자rubi@kwangju.co.kr

불편부당(不偏不黨)과정론직필(正論直筆)의정신을기치삼아지역민과함께걸어온광주일보가

창간73주년을맞았다.민주의횃불이자지역사의창인광주일보는호남의역사그자체다.

1952년2월11일창간한광주일보의전신옛전남일보는6 25전쟁과5 18민주화운동등대한민

국현대사의주요분기점을빠짐없이포착하며시대의기록자역할을자임해왔다. 바른글을쓰겠

다는전통은오늘날까지이어져12 3계엄사태, 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등현안에대해서도신속

하게호외를발행,시대와지역을꿰뚫는보도로지역민의주목을받았다.

광주일보는언제나역사의전면에서서독자와함께불의를직시했으며, 과거와현재를아우르며

동시대의진실을핍진하게기록해왔다. 2015년5월28일지령2만호를돌파하는데이어현재지령

2만2477호를넘기면서호남지역최초이자최고(最古)의기록을써내려가는중이다.

정론직필73년외길…격동의시대호남역사산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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